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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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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의 표시를 하는 상품이 성공을 걷우고 있습니다. 성경구절을 새겨 놓은 골프공, 십자가를 그려 놓은 커피컵, “바이블 바” 라는 이름을 붙인 쪼콜렛바, 성경구절을 한개씩 읽으면서 입에 넣는 경전민트 등이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 때는 그리스도, 성경, 또는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광고에 포함시키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칭호를 뚜렷하게 내새워서 상품의 판촉이 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상품이 호조를 보이는 이유로는 보수 기독교인들이 지지하는 근본적인 이념을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이 뭉치는 현상때문이라고 합니다. 보수 기독교인들이 낙태와 동성간의 결혼에 반대하고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에게 정부가 발행하는 바우처제도를 찬성하고 있는 반면 반기독교적인 켐페인도 그 세력을 과시하는 경향이 맞서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지지하고 낙태 권리를 옹호하며 양성애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록 기독교인들이 반사적인 단결도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사 작용이 기독상품의 성공을 유발하는 것 같다는 이론도 나왔습니다.


“창조주의 다이엇”, “하나님에 의한 신체”, 또는 “예수님은 뭐를 잡수실까?” 등의 제목이 붙은 책들이 발간 되어 잘 팔리고 있고 이런 책의 저자인 죠단 루빈 (Jordan Rubin) 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창조주의 다이엇” 식품을 개발하여 출시를 했습니다. 구약 성격에 따라 돼지고기나 비늘 없는 해산물은 제외하고 유기 농법으로 재배한 식품을 개발하여 “창조주의 다이엇”이라는 상호로 판매를 하였는데 2000년에 자기집 차고에서 시작한 사업이 2004년에는 43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미 급성장100대 회사의 명단에 끼었습니다. 


기독상품은 매년 4 내지 8퍼센트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품을 대대적으로 판매를 하는 소매점은 월마트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독상품의 판매가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독상품은 현재 연간 40억 달러의 사장입니다.  아우렐로 바레토 (Aullelo Barreto)라는 30대 중반의 사업가는 C28이라는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C28이란 골로새서 2장8절 즉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를 뜻하는 가게이름이라고 합니다. C28 상점에서는 NOTW (Not of the world….세상에 속하지 않음)의 상표로 옷을 제작하여 팔지만 옷을 사러 오는 고객에게는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상점이 생기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목회자들도 그 가게가 날로 많은 신도를 교회에 보내주자 지금은 그런 상점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C28 상점은 이미 여섯개의 점포를 냈는데 사장의 말에 의하면 지난 4년 동안에 1155명의 영혼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 가게에서는 에베소서 5장 1절 즉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자가 되고…”를 뜻하는 Dadyz Girl이라는 문구가 적힌 T 셔쓰나  Dead BC (Dead before Christ…그리스도에 앞서 죽은자)의 문구가 적힌 T 셔쓰도 잘 팔린다고 합니다. 


잘 나가는 기독상품으로는 GodPod 라는 상품으로서  태양전지로 작동하는 말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또는 성경이야기를 배우면서 맞춰보는 전도퀴즈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래미 상을 받은 케나이 웨스트 (Kanye West) 도 Jesus Walks (예수께서 걸으심) 이라는 제목으로 랩을 불러 음반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랩을 좋아하지 않는 기독교인들도 적지 않지만 음반은 잘 팔린다고 합니다.


동포 사회에도 기독서점이 여럿 있습니다. 서적 이외에도 위에 말씀드린 상품을 검토하여 한인기독교인들에게 알맞는 상품을 개발해봄직합니다. 연간 40억 달러의 시장에 한인사업가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아니면 C28 같은 회사로부터 조달을 받아 판매하는 길도 검토를 해볼만하다고 봅니다.  끝  

